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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색성장, 2030년 후 성과 가시화
STEPI, 장기과제로 인식 … 재생에너지 기업육성에 시장창출 필요

최대의 화두인 저탄소 녹색성장은 적어도 2030년 이후 2050-2100년 사이에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전문

가들의 진단이 나왔다.

3월23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(STEPI)이 아주대 에너지ㆍ기후변화연구소와 함께 2009년 전문가 102명을 대상

으로 설문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, 녹색성장이 장기과제라는 응답이 71.9%로 가장 높았고, 중기과제(24.0%),

단기과제(4.2%)란 응답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었다.

특히, 녹색성장이 실현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2050년이 39.1%로 가장 높았고 2100년(17.4%), 2030년(14.5%)

순으로 나타났다.

녹색성장의 시기별 목표로 단기(2015년)는 산업의 오염배출 저감, 중기(2030년)는 녹색생활, 장기(2050년)는

녹색경제로 전환될 것으로 조사됐다.

실현 수단은 단기ㆍ중기는 정책적 견인과 과학기술 혁신이, 장기는 과학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한 시민사회

의 변화 및 지원이 중요할 것으로 파악됐다.

아울러 장기적 추진에서 핵심요소와 측면을 비교ㆍ분석한 결과 개도국보다 선진국, 개인적 소유보다 공동이

용, 현 세대보다 미래세대, 현재를 중시하는 국내총생산(GDP) 지표보다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사회ㆍ생태ㆍ경제

지표 등이 중요한 것으로 조사됐다.

또 전문가들은 녹색성장이 기존의 지속가능발전과 부분적으로 중첩되거나 포함되며, 녹색성장의 사상적 근

원이 서양보다는 동양에 좀 더 가깝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보고서는 “녹색성장이 사회적이고 과학기술적 측면에서 변화 추동의 근거가 될 것이며, 녹색성장이 적어도

2030년 이후 실현되는 중장기 과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”며 “현재 저탄소 녹색성장은 도입 단계이고

본격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녹색성장 전망에 대한 조사는 큰 의미를 지닌다”고 덧붙였다. <저작권

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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